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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피도, 박명수 대표이사 회사 성장에 확신 갖고 자사주 매입 

▶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서의 비피더스균 비중 확대 전망으로 매출 개선 기대 

▶ 회사 성장에 대한 확신으로 책임 경영 일환 추가 매입 계획 중 

 

[2024-06-04] 비피도 박명수 대표이사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다. 

 

비피더스균 기반 프로바이오틱스·마이크로바이옴 전문 기업 비피도(238200, 대표이사 신용철·박명수)는 

박명수 대표이사가 공시를 통해 자사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발표했다. 

 

박명수 대표이사는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회사차원의 대책이 실행되기 전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다. 

대표이사의 주식 매입 후 재매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는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비피도 박명수 대표이사는 “최근 들어 시장에서 점차 장 건강 및 전신 건강을 위한 비피더스균의 중요

성과 차별성을 인식하고 있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서 비피더스균의 비중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비피도의 국내외 매출 개선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회사의 성장에 확신을 가지고 책임 경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개인적인 자사주 매입을 추가적으로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회사 관계자는 “비피도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비피더스균의 상온 유통기술을 개발해 가격경쟁

력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신공장 증설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마이크로바

이옴 신약개발(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도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임상1상 IND 신청을 위한 준

비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